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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: 오늘 토콘회의 주제는 「국어사전학의 여러 문제」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아 
직 사전학이 정립되었다고 올 수 없는 것이 현재 의 사정입니다. 
일반적으로 말해서 사전학Clexicography)의 목적은 순수한 학문의 변에서 딸하연 사 
전이라고 하는 언어텍스트에 대한 연구에 있다고 할 수 있고， 싣천적 인 또는 응용적 
인 연에서 말하연 사전의 연찬에 있다고 하겠읍니다. 
사전연찬이 본질적으로 싣천적인 실용적 인 환동이라 하더라도 표제함의 선청 • 배 열 
및 그 구조 (macrostructure) 로부터 각 표제 혐 의 내 적 인 구조 (microstructure)에 이 르기 
까지 언어 학적 기초가 없이는 이 상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 대의 여러 어휘집 
으로부터 개화기의 과도석인 사전틀을 거쳐 현재 많은 사전들이 나와 있는데， 이들 
사전들이 그 나름대로의 채재 플 가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대체로 단어장의 성격에서 
크게는 벗어냐지 봇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얼 검니 다. 그리하 
여 사전테스트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로서의 사전학도 갱랩평 필요가 있고， 나아가서 
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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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학과 사전학과의 관련 위에셔 좀더 훌륭한 사천도 연찬되어야 하는 과제가 시급 
하다고 여겨서， 오늘의 둥론회 의 주제를 사전학으로 잡아 본 경니다. 
그런데 아우래도 제한펀 시간 안에서 주제말표와 흐론이 진행되어야 하기 째운에， 
오늘은 사천구성의 여 ~-J : 운제 중에서 특히 발읍의 표시， 운볍갱보의 처리 및 뜻풀이(즉 
갱의) 등 세 가지에 한갱시키게 되었음니 다. 지금까지 음성학 특히 표준발음에 깊은 
관심을 보여왔던 서울대학교의 이현복교수， 통사흔 및 사전학에 중요한 업적을 내 고 
있논 연세대학교의 홍재성교수， 그리고 어휘의미 론에 특별한 관심올 두어옹 심재기교 
수께서 지급 말씀 드린 세 가지 사전학척 주제를 각각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겠읍니다. 
세 ‘분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. 
